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스낵파인애플, 제주의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키운다

- 소비자 종합 만족도 86점…식용 편리성·관광상품 적합성 등 긍정 평가 -

- 2027년 재배기술 확립 및 농가 실증 추진…2028년부터 보급 목표 -

❑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이 손으로 떼어 먹는 아열대과수 

‘스낵파인애플’을 새소득 작목으로 키우기 위해 2028년 농

가 보급을 목표로 재배기술 확립에 나선다.

❍ 농업기술원이 지난해 스낵파인애플을 들여와 시범 재배한 결

과, 일반 파인애플보다 소득이 23% 높고 소비자 만족도는 86

점으로 나타났다.

❑ 제주의 아열대과수 재배면적은 87㏊(232농가)로 전국의 38.3%

를 차지하는 전국 1위다. 

❍ 재배면적은 2010년 41㏊에서 2018년 56.6㏊, 2022년 58.4㏊, 

올해 87㏊로 늘었지만, 74.5%(64.8㏊)가 망고에 몰려 있어 재

배 작목을 다양화할 필요가 커지고 있다.

❑ 농업기술원은 기후변화와 소비 흐름 변화에 대응해 지난해 스

낵파인애플(품종명: 대농4호)을 들여와 제주에서 재배 적응성을 

살펴보고 있다.

❍ 스낵파인애플은 과육을 손으로 쉽게 떼어 먹을 수 있고 가운

데 심까지 먹을 수 있어 일반 파인애플과 다른 상품성을 갖

췄다. 일본 오키나와의 대표 특산품으로 한국 관광객에게도 

인기가 높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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❑ 재배 결과 과실 평균 무게는 837.5g, 당도는 14.6브릭스였으며, 

10a(1,000㎡)당 예상 소득은 약 1,514만 원으로 국내산 일반 파

인애플(1,226만 원)보다 23% 높았다.

❍ 농업기술원은 9월 두 차례 평가회를 열어 도내외 소비자 51

명을 대상으로 수입산 파인애플과 비교해 외관, 과실 품질, 

상품성 등 16개 항목의 만족도를 조사했다.

❍ 그 결과 종합 만족도는 86점이었으며, 특히 △과피색과 과육

색 △먹기 편한 정도 △관광상품 적합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

았다.

❑ 농업기술원은 2027년부터 재배기술 확립과 보급체계 구축을 

단계적으로 추진한다.

❍ 과실 크기와 당도를 높이는 품질 개선 기술, 번식아*를 활용

해 재배기간을 줄이는 기술을 개발하고, 농가에서 쓸 수 있

는 재배 지침서를 만들 계획이다.

　* 번식아: 식물을 영양번식할 때 쓰는 눈이나 새순

❍ 또한 도내 농가 2곳에서 실증재배로 재배 안정성을 검증하

고, 2028년부터 농가에 본격 보급할 수 있도록 묘 생산·공

급 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.

❑ 김태균 농업기술원장은 “스낵파인애플은 기후변화 시대에 제

주 농가의 작목 선택 폭을 넓혀 줄 유망 아열대과수”라며 

“재배기술을 확립하고 안정적인 보급 기반을 갖춰 아열대과

수 재배구조를 다양화하고 농가 소득 안정에 기여하겠다”고 

말했다.


